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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 목적 및 대상

본 연구의 목적은 현재 유지되고 있는 수원 전통시장의 변화 과정과 존재 양상에 대해 파

악하고 분화하는 원인에 대해 밝혀내고자 하는 것이다. 본래 본 주제를 설정하게 된 문제의

식의 흐름은 수원의 우시장의 변화 및 소멸 과정에 대한 의문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조선 후기 화성 건설 당시, 정조는 수원의 도시적 발전과 자립을 위해 정조는 수원에 둔

전(屯田)설치를 장려하였고 이는 곧 둔전 경영을 위한 소의 체계적인 사육과 소비가 발달하

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자연스럽게 수원에는 소의 거래가 활성화되었고, 우시장이 등장하

여 자리잡게 되었는데, 수원의 우시장은 전국의 3대 우시장 중 하나라고 불려질만큼 많은 

소 거래량을 자랑하였으며 수도권 지역을 벗어난 충청, 전라 지역의 소들 역시 수원 우시장

으로 몰리게 되었다. 

그러나 수원 화성 안쪽 시장에서 전국적인 인기를 끌었던 이러한 우시장은 해방 이후 일

련의 과정을 통해 외곽으로 밀려나기 시작하며 중심지에서부터 점차 멀어지기 시작하였고, 

1998년을 기점으로 곡반정동 축산시장을 마지막으로 수원 지역에서 우시장이라는 전통적인 

형태의 장시형태는 사라지게 되었다. 서울의 마장동 혹은 독산동 축산시장의 경우는 수원 

우시장과 비교했을 때 그 역사가 짧음에도 불구하고 현 시점에서 축산시장을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대명사처럼 변모하여 과거의 모습을 어느 정도 확인할 수가 있는 반면, 수원 

우시장의 경우 현재에는 과거 우시장이 있던 자리에 다른 주거시설들이 조성되면서 그 흔적

조차 찾아볼 수가 없게 되었다.

이러한 수원의 우시장과 같이 중심지에서 멀어지면서 소멸된 장시가 있는 반면,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현재까지 과거의 장시의 모습을 일부 유지하면서 이른바 ‘전통시장’또는 

‘재래시장’의 형태로 존속되고 있는 경우가 확인된다. 수원의 경우 영동시장1), 팔달문시

장2), 지동시장3), 못골종합시장4), 미나리광장시장5) 등이 이러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수원시에서는 이와 같은 시장들을 전통시장으로 지정하여 관광 상품으로도 개발하는 

등 다방면으로 전통시장의 활성화와 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다섯 개의 시장은 현재 

수원 화성의 남문과 팔달구 일대에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으며 각 시장간의 거리는 도보로 

이동이 가능할만큼 매우 조밀하게 위치가 형성되어 있다. 후술할 화성 축조 직후에 이전된 

새로운 수원 읍내장은 남문(화성 팔달문)의 바깥장이었으며, 이 중심적인 입지는 지금의 영

동시장이 계승하고 있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그렇다면 조선 후기 정조의 화성 신도시 건설 이후 현재까지의 수원읍내장의 변화과정은 

어떠했을까. 분명 수원 장시의 입지와 위세의 변화는 수원부 읍치의 이전이나 화성 축조와 

같은 도시 계획의 영향을 필히 받았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도시 계획은 식민지기와 한국전

쟁 이후에도 다양한 방향으로 진행되었기에, 각 시기에 진행되었던 도시화에 따른 장시의 

변화에 대해서도 구분하여 파악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아울러, 도시화와 같은 외부적 

요인에 의한 장시 구조의 변화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 내부에서 발생하는 문화적 또는 상업

적 변화 역시 장시의 입지 조건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앞서 제시한 화성 남문 일대에 구분되어 밀집되어 있는 다섯 개의 전통

1)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수원천로 255번길 6 (영동)

2)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정조로 776번길 8

3)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창룡문로 3

4)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수원천로 258번길 10-12

5)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수원천로 264번길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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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의 존재 양상을 재구성하고 형성 및 변화 과정에 대해, 그리고 그 과정에서 수원읍내장

을 중심으로 인근 지역 내에서 각각의 장시가 특성을 가지며 분화하는 과정과 원인에 대해 

유추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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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행연구 및 문제의식

본 연구의 범위를 좁히기 위해서 기존의 선행연구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수원을 대

상으로 한 지역학적인 관점에서의 연구는 비교적 꾸준하게 진행되어왔다. 수원의 지역사 연

구는 크게 두 주제로 구분되어 진행되어왔는데, 조선 후기 화성 축조와 신도시 건설과 관련

된 연구와 한말·일제하의 수원 지역 민족운동에 관한 연구가 그것이다. 양적으로는 전자의 

연구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중 이정일의 연구가 조선 후기 수원의 도시적 변

화6)와 장시에 관하여 다루고 있어7) 수원 장시의 초기 형성과정에 대해 살펴보는 과정에서 

참고할 필요가 있다. 전술한 연구 목적과 대상에 따라 ①수원 장시에 관한 연구, ②수원의 

도시공간과 구조에 관한 연구에 대해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가설과 연구방법을 설정하고자 

한다.

2.1. 수원 장시에 관한 연구

수원장의 본격적인 활성화는 조선 후기 화성 건설을 기점으로 시작된다. 정승모(2014)의 

일련의 연구는 수원의 장시체계의 변화 요인에 대해 ①화성 건설로 인한 도로 및 유통망의 

변화, ②철도의 개발로 인한 유통망의 변화, ③일본인의 상권 개입을 통해 설명하였다. 전

근대에서 근대로 이어지는 시기에서의 수원 장시의 존재 양상과 변화 과정에 대해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조선 후기의 수원 장시에 관한 또 다른 연구로는 전술한 이정일(2000, 2002)의 연구가 있

다. 이정일(2000, 2002)에서는 18세기~19세기의 수원 장시의 변화상을 당시 정부의 정책으

로 인한 수원의 행정구역 및 인구의 변화와 연관지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목적을 수행하

기 위한 연구방법의 관점으로 참고할만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2005년부터 수원문화원에서 발간하기 시작한 『수원학연구』8)에서도 수원 장시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된 바 있다. 주혁(2010)의 연구 역시 18세기 후반에서 일제강점기까지의 

수원 장시의 변화상을 다루었으며, 최자운&김상범(2010)의 연구는 수원 토박이들을 대상으

로 한 구술조사를 통해 영동시장9)의 존재양상 파악을 시도하였는데, 수원 장시 연구에 있

어서 미시사적인 연구방법이 적용되었다는 점이 큰 의미를 가진다. 

아울러 앞서 제시한 수원 화성 남문 일대에 밀집되어있는 시장들의 분화과정에 대해 알아

보고자 하는 바에 있어서, 이상열(2014)의 연구는 해방 이후의 ‘전통시장’이라는 제도적 

차원에서의 개념의 등장과 1960년대 이후 대두되었던 근대화 담론을 현대의 수원 시장 형성

과 연관지었다는 점은 매우 중요하다.

이상과 같이 수원 장시를 대상으로 한 조선 후기와 식민지기를 거쳐 해방과 한국전쟁 이

후까지의 변화 양상에 대해서는 비교적 자세하게 연구가 진행되어왔다. 또한 현대의 도시화 

6) 이정일, 「19세기 전반 수원 지역의 변화 - 인구와 장시를 중심으로」, 아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7) 이정일, 「조선후기 수원 지역의 장시연구 -18세기 후반부터 19세기 후반을 중심으로」, 『경기사

학』 6, 경기사학회, 2002

8) 수원문화원이 수원문화사연구회를 해체하고 2004년에 창립한 수원학연구소에서 2005년부터 지속적

으로 발간하고 있는 학술지이다. 현재는 수원시정연구원 수원학연구센터에서 발행을 담당하고 있

다.

9) 현재 수원 영동시장의 입지로 미루어 볼 때, 과거 남문밖시장이 지금의 영동시장으로 변모한 것으

로 유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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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에서 개정된 전통시장에 관한 제도10)적 측면에서의 영향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팔달문 일대에 분포되어있는 9개의 전통시장11)의 분화과정에 대해서 다룬 바는 상대적으로 

미비한 듯하다. 남선녀(1988)의 수원 노점상에 관한 연구를 통해 1966년 지동시장, 1971년 

매교시장, 1977년 화서시장 등은 영동시장 일대의 노점상인들을 집단으로 수용하기 위해 형

성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나 각 시장마다 다른 주요 거래항목과 입지 형성의 과정과 

원인에 관한 조명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2.2. 수원의 도시공간과 구조에 관한 연구

수원우시장은 몇 차례 위치를 이전하면서 점차 당시의 중심지였던 화성 권역으로부터 멀

어지는 양상을 보인다. 이러한 입지적 변화에 대해 수원우시장의 위상의 변화와 관련지어 

설명할 수 있겠지만, 근대화 과정을 거치면서 변화하는 도시 구조의 변화나 상업적 중심지

의 변용과의 연관성도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하기에 수원의 도시 구조와 근대화 과정에서의 

변화양상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는 필수적일 것이다. 

수원의 도시공간에 관한 연구는 이재환(2002)과 같은 건축학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진 조선

시대 읍치 공간구성에 관한 연구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바 있다. 또한 『수원학연구』에 수

록된 윤효진(2005), 성주현(2005), 이동근(2008)은 일제하에서 진행된 수원의 도시화 과정

에 관해 다루었다. 윤효진(2005)은 근세 이후 수원의 도시 공간과 구조의 변화양상과 그 특

성에 관한 연구이며 성주현(2005)과 이동근(2008)은 식민지기에 일제하에서 이루어졌던 수

원의 근대적 도시로 변모하는 과정을 다루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또한 김백

영(2012)의 연구 역시 본 연구목적의 선행연구로써 필히 살펴보아야 하는데, 식민지기의 도

시 근대화과정에 대해 경관적인 관점에서뿐만 아니라 일제의 도시정책의 관점에서도 자세히 

논하였다. 아울러 이와 같은 일제의 도시정책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변모하는 수원의 도시적 

역할과 성격에 대해서도 시기별로 구분하였다. 

이창수(2014)는 해방 이후부터 2000년대까지의 수원의 도시계획과 개발 과정을 제도와 정

책의 관점에서 바라보았고, 이로 인한 수원 지리의 변화과정을 시기별로 재구성하였다. 

‘전통시장’이라는 개념이 등장하고, 또한 생활·문화의 중심지였던 수원 화성과 팔달구 

일대가 현대의 도시화와 외곽지역의 개발 과정을 거치면서 그 성격이 변화하는 모습이 해방 

이후부터 2000년대의 시기에 보여진다는 점을 고려해보았을 때, 이창수(2014)의 연구는 앞

으로의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기초적으로 파악되어야 할 것이다.

일련의 수원이라는 도시의 근대화 과정의 현장을 경험한 수원 토박이들에 대한 구술조사 

또한 이루어진 바 있다(안승택, 2014). 해방과 전쟁 이후 수원의 근대화는 이전과는 또 다

른 모습으로 토박이들에게 다가왔기에 이에 대한 미시사적 접근과 연구는 근대화 과정에 놓

여진 수원의 생활상을 파악하기에 매우 유용할 것이다.

10) 1995년 12월 29일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법률 제5093호)

이 제정되어 전통시장 지원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이를 시작으로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

별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등이 지속적으로 개정되어왔다.

11) 구천동공구상가, 남문로데오, 남문패션1번가, 못골종합시장, 미나리광시장, 시민상가, 영동시장, 

지동시장, 팔달문시장이 팔달문 일대에 등록된 전통시장들로, 주민들을 이들을 통틀어 ‘남문시

장’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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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문제의식 및 연구방법

수원은 과거에서부터 거주지 환경으로써 매우 적절하고,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과 매우 근

접하다는 지리적 이점을 가지고 있어 지금까지도 그 중요성과 함께 지속적인 발전이 집중되

고 있는 곳이다. 사람들의 삶과 문화가 장기간 축적되는 과정에서 의식주와 직결되어있는 

시장경제는 자연스럽게 형성된다. 수원의 경우 조선 후기 화성(華城) 축조를 기점으로 국가 

차원에서의 계획도시로 변모하였고 이 과정에서 상농업의 발전과 함께 장시의 활성화도 동

시에 진행되었다.

수원장이 정확히 언제부터 형성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1770년에 편찬된 『동국문헌비고

(東國文獻備考)』에서 당시 수원읍내장이 1·6장이었다는 내용이 확인된다.12) 여기서 언급

된 수원읍내장은 수원읍치가 팔달산 자락으로 이전하는 1789년보다 이전 시기의 수원장으로

써, 이전한 수원장보다 남쪽에 위치하고 있어 서해안의 섬과 포구를 거쳐 들어오는 물자를 

서울로 연결하는 남양장을 포섭할 수 없었고, 수원장의 배후 하천인 진위-안성천 유역은 아

산만을 하구로 하는 안성천에 진위천, 삽교천, 곡교천, 무한천이 지류로 연결되어 있어 수

운의 종착지인 안성장과는 비교가 되지 못하였다.13)

1789년 수원읍치의 위치가 이전14)하면서 수원읍내장도 이동하였는데, 이전 초기에 수원

읍내장은 거북산 아래쪽15)에 개설되었다. 읍치와 함께 새로이 이전한 수원장은 이전에 비

해 여러 방면에서 입지적인 면에서 상업적인 유리함을 얻게 되었다. 화성 건설이 진행되면

서 재구성된 수원장과 인근 지역의 다른 장시들과의 주요 도로망 관계16)는 장시체계에 있

어서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왔기 때문이다. 이러한 수원장에서 발생한 변화 중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북문외장과 남문외장이 신설되었던 점인데, 1830년에 작성된 『임원경제지』에

서 수원의 장시로 북문외장(2·7장)17)과 남문외장(4·9장)18)이라는 명칭이 확인되며 이 두 

장시는 적어도 19세기 말까지 유지된 것으로 보인다. 1894년에 작성된 『기전영지(畿甸營

誌)』의 『수원부읍지』와 1899년에 작성된 『수원군읍지』에서는 남문외장의 존재만 기록

되어있는 사실로 미루어 볼 때, 북문외장은 19세기 중반~말기에 소멸되고 남문외장만이 잔

존하여 수원읍내장의 역할을 유지하고 있었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이 시기를 기점으로 

‘수원장’이라 함은 곧 남문에 위치한 장시를 의미하는 용어로 변용되었으며 1904년에는 

수원장이 남문을 기준으로 하여 성안장과 성밖장이 번갈아가며 개시되어 경쟁 혹은 협업 관

12) 읍내장 외의 수원 관내의 장시로는 안중장(安中場 : 1·6), 오타장(吾朶場 : 1·6), 석현장(石峴

場 : 2·7), 오산장(鰲山場 : 3·8), 신기장(新機場 : 4·9), 사슬곶장(沙瑟串場 : 4·9), 팔탄장

(八呑場 : 5·10)이 『동국문헌비고(東國文獻備考)』에서 확인된다.

13) 정승모, 「수원의 장시체계 변화」, 『수원시사6 : 수원의 산업과 경제 성장』, 수원시사편찬위

원회, 2014, 14p

14) 『정조실록』 권27, 13년 7월 15일(기해).

15) 현재 구천동 공구상가의 위치이며, 수원천을 마주하고 있다. 남문 인근에 ‘거북산당’이라는 도

당굿이 현재에도 존재하는데, 영동시장의 상인들이 음력 7월 7일과 음력 10월 7일에 이 곳에서 시

장공동체의 번영과 안녕을 위해 행하는 마을굿이 진행되고 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수원

영동거북산도당굿”, 2022년 6월 8일 접속,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tem/E0072676)

16) 18세기 말에 새로 조성된 읍치에서 시작된 수원은 여러 측면에서 종래의 도시들과는 달랐다. 그

러나 흔히 이야기되듯 상업히 활발한 도시로 자리를 잡기까지는 짧지 않은 시간을 기다려야 했는

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시대에 지방도시는 물론이고 서울에서도 동서남북이 교차하는 도로는 

쉽게 볼 수 없다.(정승모, 「수원의 장시체계 변화」, 『수원시사6 : 수원의 산업과 경제 성장』, 

수원시사편찬위원회, 2014, 22p)

17) 현재의 수원시 장안문 바깥쪽 위치에 해당한다.

18) 현재의 수원시 팔달문 바깥쪽 위치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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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문(문안)장 남문(문밖)장

『동국문헌비고』(1770) 읍내(1·6일)

『임원경제지』(1830) 북문밖(2·7일) 남문밖(4·9일)

『기전영지』(1894) × 남문밖

『수원군읍지』(1899) × 남문밖(4·9일)

『조선산업지』(1909년 조사) 남문안(9일) 남문밖(4일)

『市街地の商圈』(1923년 조사) 성안(9일) 성밖(4일)

『朝鮮の市場經濟』(1926년 조사) 성안(9일) 성밖(4일)

『상공수산통계』(1931년 조사) 성안(9일) 성밖(4일)

『朝鮮の市場』(1938년 조사) 성안(4·9일) 성밖(4·9일)

김성훈(1977)(1976년 조사) 상설시장화(남문밖 4·9일장 지속)

<표 1> 18~20세기 수원 장시의 변화

(정승모, 「수원의 장시체계 변화」, 『수원시사6 : 수원의 산업과 경제 성장』, 

수원시사편찬위원회, 2014, 27p 재구성)

계를 만들어나가기 시작하였다. <표 1>을 통해 전근대 시기동안의 수원장의 변화 양상을 개

략적으로 정리할 수 있다.

해방 이후의 수원의 전통시장 현황 역시 지역자료를 통해 유추가 가능하다. 1954년에는 

수원 관내에 3개의 시장19)이 있었다고 확인된다.20) 이들 시장의 평균 거래액은 경기도내에

서 가장 많았으므로, 해방과 한국전쟁 이후에도 수원시가 상업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지속적

으로 수행하고 있었다는 점을 엿볼 수 있다.

1956년에는 12월 말 기준으로 수원시내에 4개의 시장21)이 확인되며22) 이 중 일부는 현재

까지도 그 기능을 유지하고 있다. 영동시장의 경우 1919년에 설립되어 팔달문 일대의 전통

시장들 중에서 가장 긴 역사를 가지고 있는 곳이다. 포목이나 한복 등의 의류 및 원단이 특

화된 시장으로, 수원시에서 상인조직이 가장 먼저 설립된 시장이기도 하다. 1953년 영동시

장번영회가 설립되었고, 영동시장의 전쟁피해 복구를 위해 시가지와 점포·상가들을 재구획

하는 과정에서 노점을 운영하던 전쟁 피난민들과 마찰이 있었다고도 한다.

이후 1961년 수원시의 『제1회 통계연보』를 통해 1960년의 시장현황에는 이전의 4개 시

장에서 제1수원천시장과 제2수원천시장이 추가되어 총 6개의 시장이 수원시에서 운영되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후 「시장법」제정에 따라 전통시장의 양상은 큰 변화를 

띄지 않고 안정적으로 성장하였다.

1980년대 후반부터는 전통시장의 수가 이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급증하기 시작하는데, 이

19) 이상열(2014)에서는 이 3개의 시장을 영동시장, 매산시장, 가축시장(우시장)이라고 판단하였다.

20) 경기도사편찬위원회, 『경기도지』 중권, 1956, 669p

21) 성안으로 통합된 북수동 가축시장, 영동시장, 매산시장, 남수동의 신탄시장

22) 수원시 공보과, 『시세일람』, 1956, 153~154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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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수원시 공보과 편, 『시세일람』, 

1956, 153p 일부 

상열(2014)에서는 이러한 현상의 원인에 대해 두 가지를 제시하였다. 첫째는 도시 개발의 

영향이다. 이전의 수원의 중심지 역할을 했었던 화성 일대에서 벗어난 동수원과 같은 도시 

외곽 지역이 개발되기 시작하면서 외곽 지역에도 거주하는 인구가 증가하게 되었고, 그들의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중심지를 벗어난 지역에도 전통시장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것이

다. 둘째는 86서울아시안게임과 88서울올림픽을 앞두고 진행되었던 노점상 단속으로 인해, 

기존의 노점상들이 전통시장으로 흡수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전통시장 역

시 큰 성장세를 이루었다는 것이다. 

반면 21세기에 들어서면서부터는 이와 같은 도시화 과정이 전통시장의 형성과 유지에 오

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는데, 대형 백화점과 마트의 등장과 전자상거래의 상용화는 전통

시장에 대한 수요를 오히려 감소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지금까지 조선 후기 화성 축조가 된 시기부터 현대까지의 수원 장시의 존재 양상과 변화

를 간략하게나마 살펴보았다. 그러나 일련의 과정에서 팔달문 일대의 9개 전통시장, 즉 소

위 ‘남문시장’의 분화과정과 그 배경 및 원인에 대해서는 한 눈에 특정하기가 어려운 것

이 사실이다. 

이와 같은 흐름에서, 위에서 제시한 연구목적을 살펴보기 위해 필요한 다음의 세부적인 

연구주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남문시장’, 즉 팔달문 일대 9개 전통시장의 특성에 대해 재구성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각 시장의 주요 거래 품목과 입지조건, 그리고 각 시장의 구별되는 문화가 존재한

다면 이들의 분화과정과 원인을 설명하는 데 매우 필수적인 정보를 제공해줄 수 있을 것이

다. 

둘째, 해방 및 전쟁 이후 수원 팔달문 일대 시장의 상인조직의 존재양상에 대한 연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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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전술했던 수원 장시의 변화과정을 살펴보자면, 제도적인 지원 아래 

전통시장이란 개념이 정착되었고 자연스럽게 시장에서는 상인조직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러

한 상인조직들은 기본적으로 시장과 그들의 상업경제를 발전시키고자 노력하지만, 노점상과 

같이 팔달문이라는 동일한 상업 공간 내의 다른 집단과 모종의 이유로 마찰이 발생하기도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팔달문 일대 시장들의 분화과정에 있어서, 이러한 조직들의 복

합적인 이해관계가 작용되었을 가능성에 대해 검토해보고자 한다.

셋째, 전통시장에 대한 제도적 측면에서의 보다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생각된다. 연

구대상인 수원 팔달문 일대의 9개의 시장들은 전근대의 장시와는 다른 모습을 보인다. 이것

이 구분되는 가장 큰 기준은 현대의 시장 제도와 함께 등장한 ‘전통시장’이라는 개념일 

것이다. 팔달문 일대 9개의 전통시장이 공식적으로 정착하게 된 시점과 제도와의 관계를 통

해 이들의 변화과정에 대해 재구성해보고자 한다.

위 제시한 세 가지 연구목적에 대해 탐색하고자 하는 범위에 대해 시간적 범위로는 해방 

이후의 시기로, 공간적 범위로는 현재의 팔달구 지동 일대에 위치해있는 ‘수원남문시장’

으로 설정하고자 한다. 시간적 범위에 대해 해방 이후로 설정한 배경에는 한동민(2012 : 

25)에서도 언급하였듯이, 해방과 한국전쟁이란 큼직한 사건을 겪었음에도 수원은 1960년대 

이후 피난민들의 광범한 유입과 함께 가장 역동적이고 폭발적인 인구 증가를 보인 도시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23). 이러한 인구 급증과 도시의 안정화는 곧 시장 경제의 활성화와 전통

시장의 형성에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고, 또한 외지인의 유입은 시장이라는 공간과 상인들 

간의 관계 속에서 눈에 띄는 변곡점을 그려냈을 것이라 생각되기에 위의 범위로 한정하였

다. 

23) <표 2> 1960~1970년대 수원시 인구 변화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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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수원시 행정구역도 

(출처 : 수원시 홈페이지)

<그림 3> 수원시 및 주변지도

(출처 : 카카오맵) 

3. 지역 개괄

수원시는 현재 경기도 소재로 인근의 안양, 군포, 의왕 등과 함께 도시지역으로 연결되어 

있는 연담도시화24)가 되어있는 도시이다(이상환, 2016). 동쪽으로는 용인시가, 서쪽으로는 

안산시와 화성시 매송면이, 남쪽으로는 화성시 태안읍, 북쪽으로는 의왕시와 근접해있으며 

더 나아가서는 성남시와 수도인 서울특별시까지의 접근성도 매우 용이하다. 또한 경부고속

도로, 1번국도, 경부선 철도, 영동고속도로, 서해안 고속도로 등과 같은 주요 간선도로들이 

교차하는 곳으로 경기 남부 수도권의 교통 요지의 역할을 하고 있다. 

2022년 5월 기준 면적 121.03㎢, 총 인구 1,178,512명, 세대수 518,135가구25)의 규모로 

4개의 구26)로 나뉘어져있는 도시이다. 

‘수원(水原)’이라는 지명이 언제부터 사용되었는지는 『고려사』「지리지」의 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27) 1271년에 ‘수원’이라는 지명이 처음 등장하였고 수주목으로 승

격되었다가 다시 1310년 다시 ‘수원부’라는 이름이 불리게 되었다. 조선시대에는 1413년

에 수원부에서 수원도호부가 되었고, 1793년 정조의 화성 건설 계획과 함께 수원유수부로 

승격되어 불리게 되었다. 

1914년 일제의 행정구역 개편과 함께 수원군은 21개 면 279리를 관할하게 되었고 개편안

에 의해 일부 영역 변동이 있었다.28) 이후 1931년 수원군의 하위 행정구역으로 속해있던 

24) 여러 도시들이 집중되어 있는 지역에서 본래 별개의 도시였던 여러 도시가 교통의 발달로 도시권

이 확대되면서 인접한 도시와 결합해 형성된 도시를 뜻한다.(이우평, 2002, Basic 고교생을 위한 

지리용어사전)

25)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2022.06.10., https://jumin.mois.go.kr/)

26) 영통구, 장안구, 권선구, 팔달구

27) “원종 12년에 착량 주둔 몽고 군사들이 대부도에 침입하여 그 곳 주민들을 약탈하므로 섬 사람

들이 격분하여 원한을 품고 몽고 군사들을 살해하고 폭동을 일으켰을 때 부사 안열이 부대를 동원

하여 폭동군을 진압하였는바 그 공로로 하여 수원도호부로 승격시켰으며 후에 또 승격시켜 수주목

으로 되었다가 충선왕 2년 전국의 목이 폐지됨에 따라 낮추어서 수원부로 되었다.”(『고려사』 

권56 제 10 지리1 양광도 수주)

28) 1914년 수원군 개편안의 주요골자는 영흥면 및 대부면을 제외한 남양군 전역과 광주군 및 안산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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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면이 수원읍으로 승격되었으며 1936년에는 이 승격된 수원읍의 영역 확장까지 이루어졌

다. 1949년에 이르러서는 해방 이후 정부 수립 과정에서 수원읍이 ‘수원시’로 명칭이 바

뀌었고 이 때의 영역은 1936년에 수원읍으로써 확장된 영역과 같았다. 반면 기존의 수원군

은 경기도 화성군으로 그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2001년을 기점으로 지금의 경기도 화성시가 

되었다. 경기도 수원시는 1963년에는 20개의 동을 포섭하게 되었고, 1967년에는 경기도청이 

수원으로 이전하면서 그 위상이 급격히 높아지게 되었고,29) 이후 용인시 수지면의 일부와 

화성군 매송면의 일부 역시 수원시로 편입되어 지금의 수원시 영역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30)

수원은 과거에서부터 한반도의 중심지와 가깝다는 지리적 이점을 가지고 있었다. 조선시

대에는 도읍이였던 한양과의 접근성이 매우 유리하게 작용하였고 정조의 화성 신도시 건설

로 인한 지역 개발과 같은 예시들이 이를 대변해주기도 한다. 이처럼 북쪽으로는 중심지와 

붙어있는 수원은, 경기도 이남의 충청도와 전라도에서 서울로 진입하기 이전에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일종의 관문과 같은 역할을 하기도 하였다. 조선 후기로 갈수록 수원을 거쳐가

는 교통로의 수는 점차 증가하는 양상을 『동여도』(그림 4)와 『대동여지도』(그림 5)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서울, 용인, 진위, 남양, 안산, 이천 등 사방으로 뻗어나가는 

교통로가 모두 수원을 통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지리적 특성은 조선 후기 정조의 화성 축조와 그로 인한 도로 재구획을 통해 더욱 

짙어진다. 화성과 행궁의 건설은 지형적 여건, 주민 편의, 성문 배치, 성곽 내부의 하천과 

수문, 성곽 건설에 필요한 건축자재의 운반 등과 같은 요인들을 발생시켰고(손승호, 2014) 

이러한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화성 내부에는 ‘십자로’라 불리는 도로망과 교차로

가 조성되었다.31) 또한 이러한 도시 조성 과정에서 정조는 수원 시가지의 발전을 꾀하기 

위해 전국 각지의 거상과 부유층을 화성 내부로 이주시켜 시장을 건설하고 장시를 둠으로

써, 수원이 교통과 상품유통의 중심지가 되도록 노력하였다. 이러한 번영책의 일환으로 수

원 주변 지역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상설시장이 건설되었으며, 관아에서 운영하는 장

시가 정기시장의 형태로 설치되어 개장되었다. 정기시장은 농산물·축산물을 위시하여 직

물·해산물 등을 거래하는 큰 장터로 성장하였으며, 이후 상설시장으로 변모하였다(손승호, 

2014 : 472~480p).

조선시대부터 지속되어온 수원의 지리적 이점은 근·현대의 흐름 속에서도 더욱이 강조되

는 양상을 보인다. 1911년 총독부가 공포한 「도로규칙」은 전국의 도로들의 노폭이 등급에 

따라 개수되었고, 수원과 화성을 통과하던 주요 도로들 역시 이의 영향을 받아 이후 국도가 

되는 과정을 보인다. 동시에 1905년에 개통한 경부철도의 수원역이 팔달산 서쪽에 건설됨에 

따라 수원역을 중심으로 소규모의 시가지가 형성되기도 하였고 1930년에는 일제의 주도 하

에 여주 일대의 미곡 유통을 목적으로 수여선이 건설되었으며, 1937년에는 항구도시인 인천

과의 유통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수인선이 건설되기도 하였다. 비록 수탈의 목적으로 건

지역의 일부를 병합한 것, 그리고 기존 수원군 땅이었던 일부 지역을 진위군에 넘겨준 것으로 요

약할 수 있다.

29) 경기도청은 조선 초기 경기도 편성 이래로 계속 한성에 있다가, 1896년 13도제를 실시할 때 잠깐 

수원에 있었고, 1910년 합병과 함께 다시 경성으로 올라갔었다.(김종혁, 「수원의 영역 변동과 교

통의 역사지리」, 『수원학-지리·역사』, 수원시정연구원, 2016, 146p)

30) 1988년에 장안구와 권선구를 신설, 1993년에는 팔달구, 2003년에는 영통구를 연달아 신설하여 현

재의 4개구로 이루어진 수원시 행정구역이 정착되었다.

31) 이 도로망의 교차점이 지금의 화성행궁을 마주보고 있는 ‘종로사거리’이다.



- 12 -

<그림 4> 『동여도』에서의 수원과 주변 

지역 광역교통로(수원시사편찬위원회, 

『수원시사1 : 수원의 지리적 환경』, 

수원시사편찬위원회, 474p) 

<그림 5> 『대동여지도』 에서의 수원과 주변 지역 

광역교통로(수원시사편찬위원회, 『수원시사1 : 

수원의 지리적 환경』, 수원시사편찬위원회, 475p) 

설된 수여선과 수인선의 경우 한국전쟁 이후 철도 외의 도로교통의 활성화로 인해 그 기능

이 약화되어 1972년과 1995년에 각각 폐선되기에 이르렀으나32), 이러한 철도망과 역의 신

설에 따른 교통과 유통 네트워크의 변화는 지금까지도 수원의 도시공간에 있어서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금까지 본 연구에 앞서 필요한 수원이란 지역에 대한 기본적인 지리정보와 행정구역, 

교통망의 변화를 중점적으로 개괄하여 살펴보았다. 결국 수원이라는 지역이 조선시대부터 

지니고 있던 지리적 이점이 곧 도로망과 철도망과 같은 근·현대의 교통 개발로 직결되었다

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특징이 쇠퇴하지 않고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다는 점은 분명 수

원이라는 지역과 과거 수원의 중심부였던 팔달구에 대한 연구에 있어서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클 것이라 생각된다. 특히나 근·현대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변동하는 수원이라는 도시 구

조에 대한 선행연구와 정보를 바탕으로 남문 일대라는 공간을 바라보는 시각 또한 본 연구

가 진행되는 동안 필수적으로 갖춰줘야 할 것이다.

32) 다만 수인선의 경우 2016년 2월 27일에 송도역과 인천역까지 개통하며 수원역을 종점으로 하던 

분당선과 직결 운행 형태로 재개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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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세대수(세대)

1960 16,498

1961 15,870

1962 20,340

1963 20,877

1964 21,204

1965 21,665

1966 23,169

1967 23,600

1968 26,495

1969 29,481

1970 33,451

1971 34,264

1972 35,747

1973 37,799

1974 42,763

1975 46,645

1976 47,812

1977 49,989

1978 54,771

1979 60,016

<표 2> 1960~1970년대 수원시 인구 변화(수원시사편찬위원회, 『수원시사1 : 수원의 지리적 환경』, 

수원시사편찬위원회, 402p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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